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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

남 원장은 7월 의료 봉사에서 미얀마 현지 5명의 

의사들에게 치과 수술 기술을 지도하기도 했다. 궁

극적으로 현지 의료진들의 수준 향상이 곧 의료 수

준 향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

아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.

남 원장은 오는 11월과 내년 6월에도 미얀마를 방

문해 의료봉사를 할 계획이다. 이후에도 일정이 잡

히는 데로 의료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. 이를 위해

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. 

우선 봉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봉사자들이 

온전하게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더 많은 의료 

혜택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또 구순구개열 수

술을 위해서는 현지 대형 병원의 수술실을 임대해

서 사용해야만 해서 경비는 이중, 삼중으로 들어

간다. 

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와 그의 부모를 병

원까지 데리고 와 수술하고, 수술 후 부모와 자녀가 

2박3일 동안 함께 지내는 경비, 수술 3일 후 문제가 

없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경비도 모두 의료진들이 

부담하고 있다.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

이 필요한 까닭이다.

미얀마에서 인술을 베풀고 있는 의료진들은‘베

데스타 POLY 클리닉’에 혈액 투석센터와수술실 

등 첨단 시설을 갖추기 위해 현재 2층인 건물을 4

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. 하지만 여기에

는 금전적인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

고 있다.‘베데스타 POLY 클리닉’이 미얀마 현지

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 활동을 하고 

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현지 병원들이‘베데스타 

POLY 클리닉’이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개원

하는 것을 암암리에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. 

희망적인 소식도 있다. 얼마 전 미얀마 최대 치과 

병원 관계자가 샌프란시스코 방문차 미국에 왔다

가 남 원장 소식을 듣고 남 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해 

왔다. 이에 바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이 관계자를 

만났고, 그는 남 원장에게 미얀마 의사들을 교육해 

주기를 요청했다. 미얀마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친

분이 깊은 그는 남 원장으로부터‘베데스타 POLY 

클리닉’의 현재 상황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

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. 물론 남 원장도 

그 대가로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치과 

수술 기법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.

“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전하기 위해서

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. 의술이든 인

술이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유명

무실한 것이 되고 맙니다. 한 사람의 기도가 희망을 

잃고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

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

입니다.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의료봉사의 동역자가 

되어주십시오.”

남 원장의 목소리에는 구순구개열로 고통받고 있

는 미얀마 어린이들의 희망에 담겨 있었다.

▶ 후원 문의: (714) 719-3111 (남태준 원장)

▲ 미얀마 구순구개열 어린이를 수술하고 있는 남태준 원장(왼쪽)과 의료진 ▲ 남태준 원장(왼쪽에서 세 번째)과 미얀마 의료봉사에 나섰던 스텝들

▲ 구순구개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5살된 미얀마 어린이와 엄마(왼쪽).  수술 직전 어린이의 얼굴 모습(오른쪽 원 안)과 수술을 마친 직후 어린이의 얼굴


